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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컴백홈’으로 컴백한 배우 이범수

배우 이범수가 영화 ‘컴백홈’으로 선보이는 악역에 대해 “코미디 장르 속에서는 또 다른 결을 드러
낼 수 있다”면서 “악역 연기를 할 때마다 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주)제이앤씨미디어그룹

배우 이범수(52)가 10월 5일 개봉하는
영화 ‘컴백홈’을 통해 다시 한번 악역에
도전한다. 이범수는 앞서 영화 ‘짝패’,
‘신의 한 수’, ‘인천상륙작전’, 드라마
‘라스트’ 등에서 연기한 개성 강한 악역
으로 관객과 시청자의 시선을 모았다.

영화는 15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무명 개그맨이 거대 조직의 보스 자
리를 이어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물이다. 이범수는 보스의 자
리를 탐내는 조직의 2인자로, 느릿느릿
한 충청도 사투리로 뽑아내는 코믹한 대
사에 비열함을 녹여냈다. 29일 서울 삼
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범수는 “악
한 연기를 할 때마다 쾌감을 느낀다. 일
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나쁜 짓과 일
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통
로가 아닌가”라며 눈을 반짝였다.

뀫“‘악역 샛별’ 허성태, 늘 응원해”
누군가는 “또 악역이냐” 말할지 모르

지만 이범수는 악역을 택하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떤 배우든
열 작품, 스무 작품 정도를 하면 캐릭터
가 겹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한 생각을
밝힌 그는 “다만 그 안에서 다르게 표현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미디 영화 속 악역은 다른 장르의
악역과는 좀 달라요. 완벽하기보다 어딘
가 부족하고 비어 보여야 하죠. 대놓고
웃기려고 하지 않는 역할이라도 캐릭터
가 가진 부족함이 웃음을 유발할 수 있
거든요.”

‘악역전문 배우’로 꼽히는 허성태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도 말했

다. 2011년 SBS 연기자 오디션 프로그
램 ‘기적의 오디션’의 심사위원 자격으
로 허성태를 처음 만났다. 이범수는 당
시 허성태의 “연기 선생님”이었다. ‘오
징어게임’ 등에서 활약한 그에 대해 이
범수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이 더 많
은 배우”라며 칭찬했다.

“(허)성태는 처음부터 좋았어요. 연기
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친구가 멀쩡
한 직장과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꿈을
찾아 연기에 도전한다는 게 대단했죠.
평범해 보이면서도 코믹함, 악역 등 여
러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늘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배우죠.”

뀫“제작한 ‘엄복동’의 실패, 배운 점 많아”
아무리 선배라도 “프로페셔널로서 후

배나 신인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
한 그는 무명 시절 존중받지 못해 서러
웠던 시절을 돌이켰다. 한 방송사 PD로
부터 비속어와 함께 “키 작고 잘 생기지
않은 네가 무슨 배우냐”는 막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던 때도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한 드라마
촬영장에서 그분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굉장히 반갑다는 듯이 ‘우리 범수씨∼’
라며 다가오는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
요. 그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보고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컴백홈’은 이범수가 출연하고 제작
한 2019년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흥
행 참패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주연작
이다. 그는 “그 영화로 느낀 점과 배운
점이 참 많다”고 힘주어 말했다.

“배우는 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수동
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작을 통해
먼저 1차적인 판을 까는,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었죠. 사실 여러 상황
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제작을 맡게 됐었
어요. 그만큼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요.”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나쁜짓할합법적통로
악한 캐릭터 쾌감 느껴

무명때 ‘키 작다’며 막말 했던 PD
몇년뒤에는 ‘우리범수씨’…황당
후배든 신인이든 다 존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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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 ‘떠오르는 인물 100인’에
정호연 한국배우론 유일하게 선정

타임 ‘떠오르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정호연.

‘오징어게임’의 스타 정
호연이 한국배우로는 유일
하게 미국 시사주간지 ‘타
임’이 꼽은 ‘떠오르는 인물
100인’(TIME100 NEXT)
에 선정됐다.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은
29일(한국시간) 타임이 발
표한 100인 명단에서 ‘경이
로운 인물’(phenoms) 부
문에 이름을 올렸다. 한 분
야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끈

신인을 선정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할리우드 배우 시드
니 스위니, NBA 농구선수 자 모란트, 할리우드 유명 배
우 시몬 애슐리 등과 나란히 선정됐다.

정호연은 데뷔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
어게임’에서 가족을 위해 큰 돈을 벌 목적으로 게임에
참가한 탈북자 새벽을 연기해 호평 받았다.

타임은 ‘오징어게임’의 연출자 황동혁 감독을 통해 그
를 소개했다.

황 감독은 “정호연을 처음 봤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
았지만 오디션을 보기 시작한 지 10초도 안돼 매료됐
다”며 “그는 다른 베테랑 배우들에 비해 다소 뻣뻣했지
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그걸
극복하는 데 전념했다”고 적었다.

이어 “정호연이 매일 자신의 명성, 기대, 성공을 향한
질투, 그리고 욕망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종
종 농담으로 그를 ‘전사’라고 부른다. 정호연이 수많은
전투를 치를 기술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
지가 없다. 그의 연기가 전장이 아닌 휴식처가 되길 바
란다”라고 덧붙였다.

정호연은 드라마 공개 후 지난해 미국 주요 시상식을
휩쓸었다. 미배우조합상(SAG) 여우주연상과 ‘크리틱스
초이스 슈퍼 어워즈’ 액션 시리즈 부문 여자 연기상을
받았고,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랐다.

이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톰 행크스, 젠데이아 등
이 소속된 미국 대형 연예 에이전시인 크리에이티브아
티스트에이전시(CAA)와도 전속 계약을 맺고 해외 활동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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